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硏究論文

김수  시의‘부정어’ 연

김 종 훈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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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

Ⅱ. 부 어  과 연구 범

Ⅲ. ‘ 니’ 계열  부 어

Ⅳ. ‘없다’ 계열  부 어

Ⅴ. ‘말다’ / ‘못 다’ 계열  부 어

Ⅵ. 결

< 고 헌>

<국 요약>

I. 서론

이   시에 나타난 부 어를 상   나 고 특  도출

는 데 목 이 있다. 일  언어가 지닌 부 어  속 과 능에 주목 다는 과 

울러, 시를 포함    핵심 미 이 부 이라는 견해에 동 다는 

가 여 에는  있다. 즉  시에  추출 는 부   미  

부 과 히 연 어 있고, 이 연  시에 나타난 부 어를 매개  뚜

이 드러난다는 가 이 이  논 를 추동 고 있는 것이다.

다 시를 쓰  해 는 여직 지  시에  思辨  모조리 산  시 야 

다.  산  시 다고 생각해야 다. 말  꾸어 자면, 詩作  < 리>

 는 것이 니고, <심장>  는 것도 니고, <몸>  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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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몸>  고나가는 것이다. 게 말 자면, 몸  동시에 고 나

가는 것이다.…시도 시인도 시작 는 것이다. 나도 여러분도 시작 는 것이다.

자  과잉 , 돈  시작 는 것이다. 모 소리보다도  작  목소리  

시작 는 것이다. 모 소리보다도  작  목소리  도 지 못  말  

시작 는 것이다. 도 지 못  말 . 그것 -1)

 자신   산   나인 ｢시여, 침  어라｣에  ‘ 몸’  시

 개 며 부  에  실마리를 공 다. 인용  새 운 시를 쓰

 해  이  시에  사변(思辨)  ‘ 산’시킬 것  요구 는 목이다. 그

에게는  단 이 새 움  조건이다. 그에 르면 새 운 시가 조  

해 는 ‘자  과잉’과 ‘ 돈’  과  거쳐야 다. 그는 질 보다는  

돈  시했다. 양자택일   인식  쉬운 질  돈  립  사실상 

후 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. 돈  추스르는 것이 질 이고 질 를 는 

것이 돈이다. 이 후 계는 과 부  계  겹 다. 이 몸  시

 워  돈  주장   부 이야 말  시쓰  소 원 이라는 

생각이 그 에 담겨 있는 것이다.

 부  근  이후 삶  통 는 부 과 히 연 어 있다.

는 믿고 지  만  이 가 사라진 시 이다.2) 지만 해답이 없는 시 라고 

해  질 이 없어 는   것이다.  것이 없다고 해   상태에 

지는 것이 용인   없는 닭이다. 20  이후 사람들  소 도   

는 것이며,  도  해답  라지 고 질  상태를 지 는 것이

라   있다. 그들  이 에 규  것에 지 고 질  다.  것

 과 속 , 그리고 상 역시 믿고 지   없  이다.  식  말

다면 이  같  모습   과 이자 돈  상태이자 자  이행이다.

 시에  논 가 사후 40 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는 닭도  

부  그가 극  시  산 에  개진했  이라고   있다.3) 이 

1) , ｢詩여, 침  어라｣, �  집 2 산 �(민 사, 1981), 250, 254쪽.

2) 게 르그 루카 ( )/ (역), �소  이 �(심 당, 1985), 29쪽 조.

3)  시  부 에 주목  연구는 다 과 같다. 강웅식, ｢  시  연구: ‘ ’과 ‘부

’  미를 심 ｣, �상허 보�, 11(상허 회, 2003); 장 원, ｢  시  ‘새 움’ 연구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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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 에  추  뚜  사실  꾸고자  시에 담겨 있는 

‘부 어’에 주목 다. ‘ 니다’ ‘부 다’  같  부 어가 시  부  

다고 쉽게 말 는 어 다. 부 어가 쓰이지 는 곳에 도 부  생  

 있  이다. 지만 부 어에 부 이 없  는 없다. 시어가 생 는 

미들  늘 일  언어보다 많지만, 늘 일  언어를  생  이다.4)

히 시  언어는 모  고 있고 일  언어는 명  지향 다고 다. 일

견  속 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, 시  언어는 일  언어  능  결  

척   없다. 시  언어가 일  언어  이루어  있듯이 시  능도 일  언

어  능  토  이루어  있다. 척 는 것이 니라 그것   미

가 생 다. 일  언어에  도출 는 부  그러므   시  부  

가시 는 역   것이다.

II. 부정어의 유 과 연  범위

이  개  �  집 1 시�(민 사, 2003)에 거해  시를 176

편  했다. 집이 간  이후, ‘ 굴’  시들도 있다. 계간 ≪ 작과 평≫

과 ≪ 시 ≫, �  시고 집�  고나 집에 락  시들  

다.5) 그러나 이를  시  본에 포함시킬지에 해 는 추후 검이 요

다는 단 래, 이 에 는 지 지  시  본  여겨   �

 집 1 시�를 분   자료  했다.

 시 176편에  시어  부 어  분   있는 시어들  약 40

식과 부  식  심 ｣, � 국시 연구�, 8( 국시 회, 2003); 장만 , ｢  시  변증

법  양상: 4ㆍ19  5ㆍ16  시 를 심 ｣, �민족 연구�, 40(민족 연구원, 2004).

4)  시에 나타난  일 인 미  양상에 주목 여 시  특  도출  연구들  다

과 같다. 장 원, ｢  시  인칭 명사 연구: ‘나’  ‘ ’를 심 ｣, � 국시 연구�, 15(

국시 회, 2006); 주 , ｢ 시에 나타난 시각  경험   양상｣, � 국근 연구�, 13

( 국근 회, 2006).

5) ≪ 시 ≫, 2005  여름 ; ≪ 작과 평≫, 2008  여름 ; 이 (편), �  시고 집�

(민 사, 2009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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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이다. 이들  ‘일 지 거나 해지지 다’   지닌 ‘부 (不定)’, ‘ 르

지 못함’   지닌 부 (不正), ‘그 지 다고 단 함’   지닌 부 (否定)

 미를 심  상  것이다.6) 이들  사 인  종합 면 ‘부 어’  

공통 , 첫째 부  상이 존에 존재  것, 째 그 격이나 상  변경

 거나 변경  사실  인식 는 것  요약   있다. 여 에 존  상  

인  그것이 결여 어 있다는 사실  인식 는 과 도 상   있  것이

다. 이 상  부재를 미 는 것 지도 이 에 는 ‘부 어’에 포함시 다.

편, 이 에  외시킨 것  ‘부(不/否)’나 ‘ (無)’나 ‘ (非)’나 ‘ (反)’ 등  

사가 포함  어 들이다. 지만 여 에 도 용어  굳어진 어 들  부 어

에 포함시 다. ‘부 ’ ‘불 ’ ‘ 항’과 같  어 들  이에 해당 다. 리  것  

다 과 같다. ‘ 도 /편 ’ 항목   자는 부 어  출  횟 를 미 고 뒤 

자는  편 를 미 다.

시어
도 /

편
시어

도 /

편
시어

도 /

편
시어

도 /

편

1 다 250/108 11 말다1 9/8 18 해 다 2/2 30 역 1/1

2 없다 172/77 12 잘못 다 8/2 18 부 2/2 30 역 다 1/1

3 니다 88/56 13 틀리다 7/3 18 부 다 2/2 30 거부 1/1

4 69/27 14 못 6/5 18 요 2/2 30 1/1

5 없이 47/28 15 해 5/3 18 니 다 2/2 30 다 1/1

6 니 37/30 16 거역 다 3/2 18 없 다 2/2 30 불 1/1

7 말다2 36/18 16 항 3/2 18 잘못 2/2 30 뇨 1/1

8 못 다 32/23 18 거 다 2/2 18 항 다 2/1 30 니야 1/1

9 냐 15/7 18 그릇 다 2/2 18 항시 2/1 30 항 1/1

10 다 10/6 18 다 2/2 30 란 1/1 30 don't 1/1

 시에 일 많이 등장 는 부 어는 ‘ 다’이다. 107편에 250번 등장 며 

상 는  시편   상회 다. 100번 이상 등장 는 시어는 ‘

다’  ‘없다’이며 100번 이  10번 이상 등장 는 시어는 ‘ 니다’ ‘ ’ ‘없이’ ‘말

6) 이  부 어   사  풀이는 � 국어 사 �(국립국어연구원, stdweb2.korean.go.kr/

main.jsp), �민 엣 스국어사 �(민 림, 2009) 등  조 여 변용 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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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’ ‘ 니’ ‘못 다’ ‘ 냐’ ‘ 다’ 등이다. 다  장부  분  시어들  10회 

이상 등장  부 어를 상  다. 여 에  동사나 용사  경우는 용

이 포함  것이다. 가  ‘ 다’  는 ‘ 고’ ‘ 니’ 등이 출  횟 지 포

함  것이다.

 시에  부 어가 많이 등장 는 시편  ｢조국에 돌 신 傷病捕虜 

동지들에게｣이다. 그  시에  이가  시편들  나인 이 시에  부 어는 

22번 쓰 다. 부 어가 복  다른 시들도 개 분량이  것  보 ,

 시에 쓰이는 부 어는 사 를 개시키는 매  구실  다고   있  

것이다. 다  부 어가 많이 등장 는 시편들  별  시  이다.

목
편당

도
시어( 도 )

1 ｢조국에 돌 신 傷病
捕虜 동지들에게｣ 22 말다2(2), 못2(2), 못 다(2), 항(2), 니(1),

니다(3), 다(3), 없다(6), 없이(1)

2 ｢엔카운  誌｣ 18 말다2(1), 냐(1), (5), 다(1), 다(6), 없다
(1), 틀리다(3)

3 ｢九羅重花｣ 16 니다(12), 다(2), 없다(1), 없이(1)

4 ｢구슬  체｣ 15 못 다(1), 니(1), 니다(4), 다(3), 없다(4),
없이(2)

5 ｢이놈이 엇이지?｣ 14 (4), 없다(9), don't(1)

5 ｢ 임스 띵｣ 14 요(1), 니(2), (1), 다(2), 없다(7), 잘못(1)

7 ｢거짓말  여운 속에 ｣ 13 못 다(1), (4), 다(5), 없다(3)

7 ｢美濃印札紙｣ 13 니다(1), 다(2), 다(7), 없다(3)

7 ｢우  그놈  사진  떼
어  개  자｣ 13 못 다(1), 니다(1), (1), 다(3), 없 다(1),

없다(3), 없이(3)

10 ｢ 자  열 12 말다2(4), 니(1), 니다(2), 다(2), 없다(3)

10 ｢장시1｣ 12 니다(1), (5), 다(5), 없다(1)

10 ｢헬리 ｣ 12 말다2(1), 못 다(1), 니다(1), 다(3), 없다(5)

10 ｢VOGUE야｣ 12 냐(5), 니다(1), 다(4), 다(1), 없다(1)

 시들  1950  시편부  시작해  1960 에 이르 지,  시  

작 시 체에 걸쳐 게 분포 어 있다. 개는  편  분량이   시

편들이 여 에 해당 다. 체 부 어를 상  출  횟 를  했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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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별 시편  는  같지만, 단일  어만  고 다면 사  

달라진다. 이  부 어 시어는 동일  태  이루어  있다. 라  같  태

 시어가 복 며 리듬  도 다.  단  시에도 단일  

어  복이 등장 는 닭이 이 운  고  이라고   있  것이다. 이

러   고   주목  시는, ‘ 니다’  본 과 용 이 열  번 등장

는 ｢九羅重花｣, ‘없다’  본 과 용 이  번 등장 는 ｢이놈이 엇이지?｣,

‘ ’이 여  번 등장 는 ｢등나 ｣, ‘말다’  본 과 용 이 여  번 등장 는 

｢  ｣, ‘ 다’  본 과 용 이 일곱 번 등장 는 ｢美濃印札紙｣  ｢ 망｣,

‘없다’  본 과 용 이 일곱 번 등장 는 ｢ 임스 띵｣, ‘잘못 다’  본

과 용 이 일곱 번 등장 는 ｢ 계일주｣ 등이다.

10회 이상 등장 는  시  부 어는 크게  가지  나   있다. ‘

니’  계열과 ‘없다’  계열과 ‘말다’/‘못 다’ 계열  부 어가 그것이다. ‘ 다’는 

‘ 니 다’  말이고 ‘ 니다’는 ‘ 니’  어미가 붙  것이고 ‘ ’  ‘ 니’  

말이다. ‘없다’  ‘없이’는 사  그에 른 품사가 이가 있  뿐 그 미는 

크게 이가 나지 는다. ‘말다’  ‘못 다’는 행  단이나  미달이라

는  함께   있다. ‘말다’는 본 과 용 이 포함 며, ‘못 다’는 

사 인  이외에 이 ‘못 다’  쓴 ‘못 다’  미도 포함 어 있다.

‘말다’  경우 사 에 면  가지  나 다. 첫 번째 ‘말다’   ‘  

일이나  일  그만 다’이며,  번째 ‘말다’   ‘ 말이 는 행동  

지 못 게 거나  내 실  나타내는 말’이다.7) 원래는 10  에 들

어 있는 이  번째 ‘말다’, 즉 ‘말다2’만이 이  연구 상에 포함 지만, 도

가 모자라는 ‘말다1’도 이 같다는 이  연구 상에 포함시 다.

‘ 니’는 부   자 그  지니고 있 며, ‘없다’는 거 에 불어 결여

 미 지 다. ‘말다’/‘못 다’는  말했듯 행  단이나  미달

이란  공 다. 이  가지 부 어  특 과 부 인 이는 뒷장  항목  

7) ‘말다2’  경우는 부  ‘ 말이 는 행동  지 못 게 다’  ‘그  내 실

다’  나   있다. 이  ‘ 내 실 ’  ‘말다2’는 이 에  다루는 부 어 는 계가 없 므

 분  상에  외시 다. 구체 인 진 과 해당 구  ‘5. ‘말다’/‘못 다’ 계열  부 어’에

 다루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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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룬다. 이  각 장에   해당 계열  부 어  일 인 미를 살펴본 

뒤  시에 나타난 계열별 부 어  구체 인 도  편 를  시

다. 그 다  부 는 상  속  고 해당 시어가 복 어 나타나는 시

편  택 여 심  분 는 를 다.

III.‘아니’ 계열의 부정어

‘ 니’는 용언 에 쓰여 부  는   나타내는 데 쓰이는 부 어  

인 어 이다. 이  ‘ 니’가 축약 거나 삽입  태  부 어를 ‘ 니’

계열  부 어  다.  시에 쓰인 ‘ 니’ 계열  부 어는 ‘ 다’

‘ 니다’ ‘ ’ ‘ 니’ ‘ 냐’ ‘ 다’ ‘ 요’ ‘ 니 다’ ‘ 뇨’ ‘ 니야’ 등이다.

‘ 다’는 ‘ 니 다’  말이고 ‘ 니다’는 ‘ 니’에 평  종결 어미가 붙  것

이다. 그  시어들도 ‘ 니’  태가 삽입 어 있다. 이   시에 10

번 이상 등장 는 시어는 에 시  것과 같다.8)

8)  ‘출 ’ 항목에는 해당 부 어가  시편들  목이 들어 있다. 시편들  ‘가나다’

 시했 며, 시 목 뒤   자는 해당 시편에 등장 는 해당 부 어  출  횟 를 

다. 동명  다른 시는 작 도를 시 여 구분 고자 했다.  ‘ 계’ 부분  ‘ 도 /편

’  ‘편 ’는 해당 부 어  출  편  합에  복  편 를 외  것이다. 가 , ‘ 다’

 ‘ 니다’  ‘ 니’가  번  출 고 있는 ｢65  새해｣는, 복  포함 면 ‘ 니’ 계열  

부 어에   번 등장  것이지만 복  외 면  번 등장  것이다. 라  도  계

는 해당 부 어  도 를   같지만, 편  계는 해당 부 어  편 를  

 이가 난다. 이후 시 는 에도 이  동일 게 용 다.

시어
도 /

편
출

1 다 250/108

｢65  새해｣(1), ｢가다  나가다 ｣(3), ｢가  가｣(1), ｢강가에 ｣

(3), ｢거  뿌리｣(2), ｢거리1｣(3), ｢거리2｣(2), ｢거짓말  여운 속에 ｣

(5), ｢檄文｣(1), ｢ 야｣(1), ｢九羅重花｣(2), ｢구슬  체｣(3), ｢국립도

(3)｣(1), ｢ 라 ｣(1), ｢ 지  날｣(3), ｢ 도｣(5), ｢ 자  열｣

(2), ｢ 잎2｣(1), ｢ 잎3｣(2), ｢나  ｣(2), ｢나  가족｣(2), ｢ 는 

언 부  상과 를 고  시작했느냐｣(1), ｢ 를 잃고｣(4), 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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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야 장 고나!｣(1), ｢달나라  장난｣(1), ｢달 ｣(1), ｢ 러운 향 ｣(1),

｢도 ｣(4), ｢도취  ｣(3), ｢冬麥｣(3), ｢라  계｣(2), ｢만시지탄  

있지만｣(2), ｢만용에게｣(2), ｢滿洲  여자｣(2), ｢말(1958)｣(1), ｢말(1964)｣

(1), ｢말복｣(1), ｢ 지｣(3), ｢모르지?｣(2), ｢모리 ｣(1), ｢美濃印札紙｣(7),

｢미  도 ｣(4), ｢미인―Y여사에게｣(1), ｢ 어진 지평 ｣(4), ｢

달｣(4), ｢ 에  익어가는 움｣(1), ｢ ｣(4), ｢伏中｣(1), ｢ ｣(1),

｢부탁｣(2), ｢ ｣(1), ｢사랑｣(1), ｢사랑  변주곡｣(2), ｢死靈｣(4), ｢사 실｣

(2), ｢사 ｣(1), ｢ 시｣(1), ｢ 사  리 이｣(2), ｢性｣(2), ｢ 과 어린 

고양이｣(1), ｢시(1964)｣(2), ｢시골 ｣(3), ｢ 난리｣(2), ｢ 버지  사

진｣(2), ｢  몸이｣(6), ｢愛情遲鈍｣(2), ｢어느 날 고궁  나 면 ｣(3),

｢엔카운  誌｣(6), ｢여름 ｣(4), ｢여름 침｣(1), ｢旅愁｣(2), ｢여편  

에 ｣(2), ｢靈交日｣(2), ｢ 롱  목 ｣(3), ｢ 사 ｣(2), ｢ 지｣(1),

｢우리들  웃 ｣(3), ｢우  그놈  사진  떼어  개  자｣(3),

｢웃 ｣(1), ｢원효 사｣(5), ｢ 법  명｣(2), ｢ 자가 많  걸린

다｣(2), ｢이 국 사｣(2), ｢이  취소｣(1), ｢자장가｣(1), ｢장시1｣(5),

｢장시2｣(4), ｢ 2｣(1), ｢轉向記｣(1), ｢ 망(1965)｣(7), ｢ 임스 띵｣(2),

｢조국에 돌 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｣(3), ｢ 용에 여｣(2), ｢

소  가에 ｣(1), ｢   에｣(1), ｢토끼｣(1), ｢  가에 ｣

(1), ｢ 자마 람 ｣(1), ｢  감상｣(2), ｢瀑布｣(3), ｢ …… 그

림자가 없다｣(6), ｢헬리 ｣(3), ｢ 식 량｣(3), ｢ 식｣(2), ｢H｣

(4), ｢PLASTER｣(1), ｢VOGUE야｣(1), ｢X에  Y ｣(1)

3
니

다
88/56

｢65  새해｣(1), ｢가  가｣(1), ｢거리1｣(1), ｢거리2｣(4), ｢거미잡이｣

(2), ｢ 야｣(1), ｢九羅重花｣(12), ｢구름  병｣(1), ｢구슬  체｣(4),

｢ 지  날｣(1), ｢ 자  열｣(2), ｢ 잎1｣(2), ｢ 잎2｣(1), ｢ 잎3｣(2),

｢나가타 겐지 ｣(2), ｢나  가족｣(1), ｢ 는 언 부  상과 를 

고  시작했느냐｣(2), ｢ 이  탄｣(2), ｢ 이야 장 고나!｣(4), ｢달

나라  장난｣(1), ｢도 ｣(2), ｢도취  ｣(1), ｢돈｣(1), ｢마 ｣(2),

｢만시지탄  있지만｣(2), ｢滿洲  여자｣(1), ｢美濃印札紙｣(1), ｢미스  

리에게｣(1), ｢미인―Y여사에게｣(1), ｢ 에  익어가는 움｣(1), ｢

｣(1), ｢사랑  변주곡｣(2), ｢死靈｣(2), ｢사 실｣(1), ｢ ｣(1), ｢性｣

(1), ｢시골 ｣(1), ｢식모｣(2), ｢싸리   벌 ｣(1), ｢ 버지  사진｣

(4), ｢연 ｣(1), ｢ 사 ｣(1), ｢우리들  웃 ｣(3), ｢우  그놈  사진  

떼어  개  자｣(1), ｢ 자가 많  걸린다｣(1), ｢이 국

사｣(1), ｢이  취소｣(1), ｢장시1｣(1), ｢조국에 돌 신 傷病捕虜 동지

들에게｣(3), ｢ 용에 여｣(2), ｢토끼｣(1), ｢풍뎅이｣(2), ｢ 노｣(1),

｢헬리 ｣(1), ｢황 ｣(2), ｢VOGUE야｣(1)

4 69/27

｢<4·19>시｣(4), ｢가다  나가다 ｣(2), ｢거짓말  여운 속에 ｣(4), ｢그 

 생각 며｣(3), ｢ 라 ｣(1), ｢ ｣(1), ｢ 잎1｣(1), ｢ 잎3｣(1),

｢나는 리조나 카보이야｣(2), ｢도 ｣(2), ｢등나 ｣(8), ｢라  계｣(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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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개  ‘ 니’ 계열  부 어  ‘ 다’ ‘ 니다’ ‘ ’ ‘ 니’ ‘ 냐’ ‘

다’ 여  개  시어는  시에  열 번 이상 출 다. 열 번 이상 등장

는 시어들이  열 개인 것  감 면 이는 체  60%를 지 는 것이다. 이 

에  용  지니고 있는 것  ‘ 다’ ‘ 니다’ ‘ 다’   개  시어  

실  스트에 는 다양  태  시 어 있다. 이들 용 태   이 

‘ 니’ 계열  부 어  높   등재 게  것이다.

 시 체에  ‘ 니’ 계열  부 어가 보이는 높  도 는 부  상

이 지닌 향  는 데 어 움  주는 것도 사실이다. 매우 다양  격  

상들이 ‘ 니’에 해 부  상태에 놓이고 있  이다. 지만  편  시

에  번히 출  경우 부 어는 복  이루어 리듬  는 데 여 는 

편, 동일  구조  구  태를 도 여 부 는 상  다양  면모를 보여

주고 그 상들     있게  다.  편에 동일  태  부 어가 

가장 많이 등장 는 시편 , ‘ 니다’  본 과 용 이 열  번 등장 는 ｢九

羅重花｣, ‘ ’이 여  번 등장 는 ｢등나 ｣, ‘ 다’  본 과 용 이 일곱 번 

｢만용에게｣(2), ｢滿洲  여자｣(5), ｢ 지｣(2), ｢어느 날 고궁  나 면

｣(1), ｢엔카운  誌｣(5), ｢여름 ｣(1), ｢旅愁｣(2), ｢우  그놈  사진

 떼어  개  자｣(1), ｢ 자가 많  걸린다｣(1), ｢이놈이 

엇이지?｣(4), ｢이  취소｣(3), ｢장시1｣(5), ｢轉向記｣(1), ｢ 임스 띵｣(1),

｢  감상｣(2)

6 니 37/30

｢65  새해｣(1), ｢가 이   없는 ｣(1), ｢강가에 ｣(1), ｢구슬

 체｣(1), ｢ 자  열｣(1), ｢나가타 겐지 ｣(2), ｢나  가족｣(1),

｢달나라  장난｣(2), ｢도 ｣(2), ｢라  계｣(2), ｢마 ｣(2), ｢만용에

게｣(1), ｢말복｣(1), ｢ ｣(1), ｢性｣(1), ｢시(1961)｣(1), ｢  몸이｣(1),

｢여름 ｣(1), ｢靈交日｣(1), ｢ 법  명｣(1), ｢이 얼굴 ｣(1), ｢자

장가｣(1), ｢轉向記｣(1), ｢ 임스 띵｣(2), ｢조국에 돌 신 傷病捕虜 동

지들에게｣(1), ｢죄  벌｣(1), ｢ 용에 여｣(1), ｢ 자마 람 ｣

(1), ｢  감상｣(1), ｢ 식 량(2)

9 냐 15/7
｢만시지탄  있지만｣(1), ｢伏中｣(1), ｢마 ｣(3), ｢滿洲  여자｣(2),

｢H｣(2), ｢엔카운  誌｣(1), ｢VOGUE야｣(5)

10
다

10/6
｢가다  나가다 ｣(1), ｢冬麥｣(1), ｢美濃印札紙｣(2), ｢엔카운  誌｣(1),

｢  이야 ｣(1), ｢VOGUE야｣(4)

계 ‘ 니’ 469/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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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장 는 ｢美濃印札紙｣  1965  ｢ 망｣    있다. 이 시들  구체  

살 는 일  그가 엇  부 는지, 엇이 부 며 남  공  자리를 체

고 있는지 살   있는 회를 공 다.

  /부 러움  모르는 들/ 구  것도 닌 들/ 는 늬가 고사는 

 것도 니며/나  것도 니고 구  것도 니 에/지  마  놓고 고

즈 이 날개를 펴라/마  뛰놀  있는 마당  닐지나/(그것  ｢골고다｣

 언 이 닌/  가시철망 에 어 있는 이 에)/ 도 니며 도 

닌 일지나/  어 있는 인내  용 를 다 여 날개를 펴라// 이 닌 

/ 같이 엷  날개를 펴며/  게를 고 날 가 는 듯//늬가   

있는 것  직 생사  線條뿐/그러나 그 에  조도 나가 니 에/

는 다시 부 러움과 躊躇를 품고  가 는가//결합  색  모 가 엷

 것이지만/ 움과 힘  미소  불어 용과 자  통 는 곳에 /늬가 

사는 엷  계는 자 운 것이 에/생  신   몸에 지니고//사실  

벌써 滅 여 있   잎 에/이  리를 맺고 날개를 펴고/죽  

에 죽  에 죽  거듭 리/구라

― ｢九羅重花｣(1954 ) 부분9)

시는 “ 것이야말  이 닐 것이다/ 것이야말  도 닐 것이다”  부  

 시작 다가 7연 인용 부분에 도달 다. 즉, 부 어는 1연에  번 출

했다가 잠복 를 거쳐 7연부  집  등장 고 있는 것이다. “ 닌” “ 니

며” “ 니고” “ 니 에” “ 닐지나” “ 닌” “ 니며” “ 닌” “ 닌” “ 니 에”

등 7~9연에 걸쳐 열 번 출 는 ‘ 니’ 계열  부 어들  뒷부분만 외 고는 

 태  다르게 시 어 있다. ‘ 니’  다양  용  통해  시  

리듬이 단조 움에 드는 것  고 있는 것이다.

이 시에  부 고 있는 상과  시는 뚜 게 보이지 는다. 그는 

9) 이 에  인용 는  시  는 개  �  집 1 시�(민 사, 2003)를 르  요

다고 단 는 경우에는  �  집 1 시�(민 사, 1981)를 조 여 자를 노출시 다.

시 본  ‘/’는 행 시이며, ‘//’는 연 시이고  강조 는 시이다. 이  시는 인용자가 

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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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구라 ’, 즉 에 트에 힌 것처럼 ‘ 라 러스’가 구  소 도 니라고 

말 다. 진  르면 그것  분  취 며 자라지만  것이라고   없

고,  어떤 이가 키우는 것이라고 라도 그  소 라고 단   없다. 소

 주체를 부  다 에 그가 다시 부 고 있는 것  사 과 말이 맺는 계  

연 이다. 그는 그  “ 도 니며 도 닌 일지나”라고 말 다. 구라

는 이 니게 면  통    나 다. “날개를 펴”는 자 가 생  

것이다. 이  자 는 존  계, 특  거부 는 것  획득 다. “용  

인내” 써 습  역  탈 했 나, 그  다시 규 는 새 운 말이 엇인

지는 다시 불 에 부쳐진다. 단지 규  ‘속 ’  보고, 거 에  이탈  ‘자

’라고  뿐이다. 존  것  부 , 새 운 규  지 는 것 써, 그

는 이 에 자 를 부과 고 있다. 날개를 단 인 ‘구라 ’는 그 게 시  마지

막에 부  속  지니게 다. 이  부  드러내는 근거는 “  가시

철망”이다. 부 는 근거에 ‘ ’이 놓여 있는 것이다.

풍경이 풍경  지 는 것처럼/곰 이 곰  지 는 것처럼/여

름이 여름  지 는 것처럼/속도가 속도를 지 는 것처럼/졸

과 가 그들 자신  지 는 것처럼/ 람   데에  고/구원  

 간에 고/ 망  지 그 자신  지 는다

― ｢ 망｣(1965 )

 시는 ‘ 다’  용이 일곱 번 복 는 1965  작 ｢ 망｣이다. 단  번

 “ ”  외 고는 모  “ 는”  태  부 어가 시에 시 어 있다.

 시에  짧  시편이라고   있는 ｢ 망｣  부 어  복뿐만이 니라 

‘A는 A를 지 는 것처럼’이라는 구  구조  복도 이 진다. A에 해당

는 시어들, “풍경” “곰 ” “여름” “속도” “졸 과 ” “ 망” 등  ‘ 다’

라는  미를  어  주어  목 어이다. 이들이 ‘ 다’  주어  목

어가 다는 것  장 에  일  지목  는 상에 는 것이 

니라 스스  생각 고 감상 는 에 른다는 것  다.

｢ 망｣에도 ‘ 지 는다’  부  뒤 는 질 , 즉 ‘그 다면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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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가’  해답  마 어 있지 다. 부  뒤   마 어 있지  것

이다. 이 들어  자리에는 부 어가 없거나 부 어  태가 다른 구  “ 람

  데에  고”  “구원    간에 고”가 있다. 이 ‘  데’  

‘   간’  이  사태 에 가 니라  에, 우연히, 사태 

에  리라는  시 다. 는 어떤 것도 망  상황  스스  타개

  없다. 부  있  과 해결이 없는 것이  시에 나타난 부  

속 이다. ‘ 니’ 계열  부 어는  시에 가득  이 미해결  부  

인시  주는 역  다.

이상  ‘ 니’ 계열  부 어를 살펴보 다. 이 부 어는  시에 가장 

많이 등장 다.  이미  것  부  새 운  시 지 

는 것 써 시를 부  상태  게 다. 지속 는 부  상태는 자

움  다른 이다. ｢구라 ｣는 부  상태  자 움이 같  미  쓰이고 

있다는 것  보여주는 편, 부  근거  ‘ ’이 놓여 있다는 것  보여주

도 했다. 1965  작 ｢ 망｣에 도 부 어는 복 어 출 며 지속 인 부  

상태를 지 고 있다. 이것이  시에  보이는 ‘부 어’  능이라는 것  

이 시 역시 보여 다.

IV.‘없다’ 계열의 부정어

‘없다’  사 인  ‘어떤 곳  지 고 있지 다’ ‘존재 지 다’ ‘가지

지 다’ ‘생겨나거나 일어나지 다’ 등이다. 존  존재를 인  그 속  

부 는 ‘ 니’ 계열  부 어  달리, ‘없다’ 계열  부 어는 그 존재 자체를 

부 다. 이  존  미 는 ‘있다’  말  ‘없다’가 쓰인다는 에

도 인   있다. ‘없다’는 근원 인 부 이라고  만 다.

이 에 는 ‘없다’ 계열  부 어를 본 인 ‘없다’  그 용 , 사동  미

가 삽입  ‘없 다’, 그리고 부사   ‘없이’  다. ‘ 니’ 계열  부

어  견주어 ‘없다’ 계열  부 어는 그 범 가 좁다. 이   시에 10

번 이상 등장 는 어는 ‘없다’  ‘없이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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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어 도 출

2 없다 172/77

｢가 이   없는 ｣(4), ｢가다  나가다 ｣(3), ｢가  가｣(1),

｢강가에 ｣(2), ｢거  뿌리｣(1), ｢거리1｣(2), ｢거리2｣(3), ｢거짓말  

여운 속에 ｣(3), ｢九羅重花｣(1), ｢구름  병｣(3), ｢구슬  체｣

(4), ｢ 지  날｣(1), ｢ 자  열｣(3), ｢ 잎3｣(1), ｢나  ｣(1),

｢나  가족｣(3), ｢ 를 잃고｣(4), ｢ 이  탄｣(3), ｢ 이야 장 고나!｣

(1), ｢달나라  장난｣(1), ｢달 ｣(3), ｢만시지탄  있지만｣(3), ｢말(1958)｣

(3), ｢말(1964)｣(1), ｢ 지｣(3), ｢모리 ｣(2), ｢美濃印札紙｣(3), ｢미  

도 ｣(1), ｢미스  리에게｣(1), ｢ 달｣(1), ｢ 주곡｣(1), ｢ 에  익어

가는 움｣(1), ｢ 지에 부 ｣(1), ｢付託｣(6), ｢사 실｣(2), ｢ 시｣(2),

｢ 난 ｣(2), ｢ 과 어린 고양이｣(2), ｢ 난리｣(1), ｢ 버지  사진｣(2),

｢  몸이｣(1), ｢愛情遲鈍｣(3), ｢엔카운  誌｣(1), ｢여름 ｣(2), ｢여름 

침｣(1), ｢旅愁｣(3), ｢연 ｣(3), ｢靈交日｣(1), ｢ 롱  목 ｣(1), ｢우리

들  웃 ｣(3), ｢우  그놈  사진  떼어  개  자｣(3), ｢ 법

 명｣(2), ｢ 자가 많  걸린다｣(1), ｢이 국 사｣(1), ｢이

놈이 엇이지?｣(9), ｢이  취소｣(1), ｢잔인  ｣(1), ｢장시1｣(1), ｢ ｣

(5), ｢ 1｣(2), ｢ 2｣(1), ｢  이야 ｣(1), ｢ 임스 띵｣(7), ｢조국에 돌

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｣(6), ｢조그마  상  지 ｣(1), ｢ 용에 

여｣(2), ｢토끼｣(1), ｢ 리  불어｣(1), ｢  감상｣(1), ｢瀑布｣

(1), ｢ …… 그림자가 없다｣(4), ｢헬리 ｣(5), ｢황 ｣(1), ｢후란  

고리｣(5), ｢ 식｣(1), ｢H｣(1), ｢VOGUE야｣(1)

5 없이 47/28

｢가 이   없는 ｣(1), ｢강가에 ｣(3), ｢거리1｣(2), ｢九羅重花｣

(1), ｢구름  병｣(3), ｢구슬  체｣(2), ｢그  생각 며｣(2),

｢ 잎3｣(3), ｢ 를 잃고｣(1), ｢ 이  탄｣(1), ｢도취  ｣(2), ｢돈｣

(1), ｢라  계｣(2), ｢만용에게｣(2), ｢미  도 ｣(1), ｢ ｣(2), ｢사

실｣(1), ｢시골 ｣(1), ｢ 버지  사진｣(1), ｢旅愁｣(1), ｢연 ｣(1),

｢우리들  웃 ｣(1), ｢우  그놈  사진  떼어  개  자｣(3),

｢장시2｣(2), ｢조국에 돌 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｣(1), ｢ 용에 

여｣(1), ｢瀑布｣(4), ｢헬리 ｣(1)

계 ‘없다’ 219/85

‘없다’  경우  시 72편에  172번 등장 고, ‘없이’는 28편에  47번 

등장 다. ‘없다’는 ‘ 니’ 계열  부 어  고 도 를 했  ‘

다’(250/108)나  를 지했  ‘ 니다’(88/56)  견주면 상  이 

작다. 지만  체 부 어 계열에  ‘없다’  ‘없이’는 2  5 를 지

다. 인 는 작  이 닌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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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재를 인식 는 상  범주   없  도  매우 다양 다. 자

연어부  인공어 지, 구상어부  추상어 지 그 상  다양 게 나타난다. 가  

｢헬리 ｣  편  구  “이  시간 에 /산도 없고 다도 없고 진

도 없고 진 도 없고 미 도 없이”에는 일 인  계(산, 강)  습  

상징(진 , 진 )과 내면  감 (미 )이 같  에  결여  상  함께 쓰

이고 있다. 결여 상이 다양  닭  그가 집 고 있는 를 그 마다 ‘없

다’를 통해 드러내었  이라고 이해 는 것이  듯 다. 1960  

에  명에 해  많이 말 다. 그 혁명은 ｢ 법  명｣에  “4ㆍ

26 명  명이   없다” , ｢ 용에 여｣에 는 “ 늘 침   

명  해 /어  마   말이 있다/이것  나는 나  일 첩에 /  

에 없었다//中庸  여 에는 없다”  상 다.

  곧 돈과 식과 소리/말과 쓰   ‘나’   자  자

신  부재에 해 고민했다. 이 에  가장 많이 부재를 느끼는 것  ‘소리’이다.

이 ‘소리’는  지닌 ‘말’  태 도, 소리 없는 상태를 미 는 ‘ ’  태

도 상 다. “내가 그놈들에게/언권   리가 없다”(｢ 임스 띵｣), “ 들  

나는 직도 에게  말이/  없겠는가”(｢VOGUE야｣), “ 나  종  지/

도처럼 요동 여/소리가 없고/ 처럼 퍼부어/ 지 는 것”(｢ 지  날｣), “ 리  

소리 없는 소리처럼/나는 죽어가는 법  고 있는 사람이  이리라”(｢ 리  

불어｣), “그  는 이야/그 엇이라고 말   없는 나라  도 / 복

에 ”(｢H｣), “그놈  사진일랑 소리없이 떼어 우고”(｢우  그놈  사진  떼어

 개  자｣), “포 러나 며/소리 없이 나를 롭히는/그들  신  고 인

인가”(｢장시2｣), “12, 3만 이 소리 없이 들어가고”(｢만용에게｣), “새  울 소리

가 그 이  이 없이는 들리지 는 것처럼…”(｢우리들  웃 ｣) 등  소리

 부재  , 그래   는 구 들  들이다.

이 인식 는 부재  상이 어떠  상황 속에  어떠  능  는지는 

구체 인 시분  과 에  인   있  것이다. 이 작업   시가 지닌 

결여  미  명해지도  돕는다.  85편  ‘없다’ 계열  부 어가 가장 

많이 등장 는 시편  ｢이놈이 엇이지?｣  ｢ 임스 띵｣이다. ｢이놈이 엇이지?｣

는 ‘없다’  본 과 용 이  번 등장 고, ｢ 임스 띵｣  일곱 번 등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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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이 에  분량이  짧  ｢이놈이 엇이지?｣를 살펴보도  겠다.

여행 /  다/가지고 있는/이데 도 없다/密謀는/  없다/담 마   

우는/날이 지도 모른다/그 에는/ 해지면  데나 재를 떠는/이 우주

 폭 마 /없어질지도 모른다/靜寂이/ 요 없다/그 이 를/말  요도 없다

/낚시질도/  간다/假裝 티에/가본 일도 없다/ 며/ 립사상연구소에는/그

림자도  일이 없다/뇌 /   다/가지고 있는/시계도 없다/집에

도/몸에도/그러니 /the reason why/you don't get/a clock/or/a watch마 /말

 요가 없다/집에도/몸에도/이놈이 엇이지?

― ｢이놈이 엇이지?｣(1961 )

시는 열  개  부  이루어  있다. 이  ‘없다’ 계열  부 어는 “없다”

가 여  번, “없어질지도 모른다”가  번,   번 등장 다. 나 지 부 

다  개  “  다” “  우는 날이 지도 모른다” “  간다” “  다” 등 

 개  부에 부  미가 담겨 있다. 그리고 마지막 나  부가 “이

놈이 엇이지?”  “ 엇이지?”이다. 시는 ‘없다’ 계열과 ‘ 니’ 계열  부 어가 

복 며 마지막 질  나 간다.

목이 도  마지막 행 “이놈이 엇이지?”가 지칭 는 상  시 어 있

지 다. 거듭 는 부  법  거쳐 그는 시  마지막에 단  번 이 질  

다. 지만 그 질 에  답  시에 없다. 엇이 ‘이놈’인지 지지  

것이다. 부  거쳐 도래  규 도 질  통해 얻게 는 해답도 시에는 시

지  에 결국 해소 지  많  부 과  번  질 이 시  주  조

를 이루게 다. 인용시에  나타나는 ‘없다’  복  부  상황  없  해

가 니라, 부  상황  지   해  도입  것이라   있다.

그는 여행  지 고, 담 를 우지 며, 낚시질  지 고 뇌  

지 는다고 말 다.  그는 이데 가 없고, 모(密謀)가 없 며, 우주  

폭 이 없어질 것이고, 이 없 며, 티에 가본 일이 없고, 립 사상 연구소

에 가 본 일이 없고, 시계가 없다고 말 다. 인용시에  그가 ‘ 니’  부 는 

것  개 취향과 어 있고, 그가 ‘없다’  부 는 것  개 계 과 

어 있다. 그는 자신이 취향도 없고 계 도 없는 인 이라고 강변 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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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뇌 ” “密謀”  같  것  여 에 포함 지 는다. 그러나 이들  부 면  

그는 ‘ 명 ’ 인간이 다. 이  명함이란 자  자신  남에게 모  드러내면

 생 는 특  다. 감추는 것이 없는 인간이 그가 거듭 부 면  말 고

자 는 자신  상이다. 그는 취향도 계 도 없고  감출 것도 없다. 그런데 취

향과 계 이 없는 이  존재 가 는 엇일 . 그는 이  해  말 다. “이

놈이 엇이지?”. 이 마지막 질  존재는 있  가 가 없는 자  자신  향해 

있다. ‘이놈’   시인 자신이다. 그는 부  뒤에 남  결여  상태를 

 우 보다는  규  통해 결여  상태를 강조 다. ‘없다’ 계열

 부 도 엇  도입  해 라 보다는 부  상태를 지속  해 

 시에 등장 는 것이다.

이상  ‘없다’ 계열  부 어를 살펴보 다. 여 에 해당 는 개별 부 어는 

각각  시  부 어  2  5 를 지 다. ‘없다’ 계열  부 어는 상

 상이나 격  부분  는 것이 니라 그 상 자체가 부재 다는 

것  미 다.  시에 나타난 ‘없다’  부 어가 지목 는 결여 상  속

 ‘소리’   시어를 롯해  매우 다양 게 나타났다. ｢이놈이 엇이지?｣

에  보이는 ‘없다’ 계열  부 어도 부  상황  없  해 쓴 말이 니라,

부  상태가 지속 고 있다는 것   해  시에 등장했다.

V.‘말다’/‘못하다’ 계열의 부정어

‘말다’  ‘못 다’는  시  부 어  각각 7/11 (말다2/말다1)  8 (못

다)에 해당 는 시어들이다. ‘말다’에는 사   가지 이 있다. 첫째는 

‘  일이나  일  그만 다’(말다1)이며, 째는 ‘ 말이 는 행동  지 

못 게 거나  내 실  나타내는 말’(말다2)이다. ‘못 다’는 사

 ‘  견주어  질·양· 도가 다른 것보다 낮다’ ‘일  에 못 미 거나 

 능 이 없다’이다. 그런데 ‘못 다’  경우  맞춤법 규 에 면 ‘못 

다’  써야 는 구 지도 붙여 썼다. 이  ‘못-’  사 인  ‘   

없다거나, 말리거나, 잘 지 니 다는  나타내는 말’이다.  시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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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상인 이 에 는 ‘못 다’  ‘못 다’를 함께 ‘못 다’ 계열  부 어  

했다. ‘말다’  ‘못 다’ 모   가지  담고 있는 것이다.

‘말다’  ‘못 다’ 계열  부 어는  미달이나 행  단이라는 속  

지닌다. 그것  결과  목 가 어 있지만 그것  달 지 못했거나 

거 에 다다르지 못했  미 다. ‘말다’  경우 행  지속이 어 있는 

상태에  그 행  단  미 다. 어 있는 상이  목 라면 그 

목  달  단  규  상  상 변경이라고   있다. 이는 이 에  

규  부  에 포함 다. ‘못 다’ 계열  시어들도 마 가지이다.  목

가  상이 고 그것  에 못 미 게 었   ‘못 다’ 계열  부

어가 나타난다.  상  거역 다는 미에  ‘못 다’ 계열  어 도 부

어라   있다.

편 ‘말다’ 계열  부 어는 ‘못 다’ 계열  부 어  견  자  지가 강

게 개입  이 보인다. ‘말다’에는 그것이 쓰인 맥락과는 별도  어  자체 내

에 주체 스스  행 를 단시 다는 미가 담겨 있다. 지만 ‘못 다’에는 행 를 

단 거나 에 못 미  사 에 개인  지 이외에 다른 이 감지 다. ‘못

다’ 계열  부 어가 ‘ 니’ 계열  부 어  변별 는 지 도 여 일 것이다.

시어
도 /

편
출

7 말다2 36/18

｢ 자  열｣(3), ｢ (1961)｣(2), ｢도취  ｣(2), ｢등나 ｣(1), ｢만시

지탄  있지만｣(1), ｢ 어진 지평 ｣(2), ｢  ｣(8), ｢ 사  리 이｣

(1), ｢性｣(1), ｢엔카운  誌｣(1), ｢웃 ｣(1), ｢ 법  명｣(1), ｢이 

국 사｣(6), ｢잔인  ｣(1), ｢잔인  ｣(1), ｢  이야 ｣(1), ｢조국

에 돌 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｣(1), ｢나  가족｣(1)

11 말다1 9/8

｢美濃印札紙｣(1), ｢ 에  익어가는 움｣(1), ｢시골 ｣(1), ｢  

몸이｣(1), ｢ 법  명｣(1), ｢ 자가 많  걸린다｣(2), ｢ 곤  

루  나 지 시간｣(1), ｢후란  고리｣(1)

계 ‘말다’ 45/25

‘말다’ 계열  부 어는  시 25편에 45번 등장 다. ‘말다1’  8편에 9

번, ‘말다2’는 18편에 36번 등장 다. 등장 편 를  결과는 산  26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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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 지만 ｢ 법  명｣  경우 ‘말다1’과 ‘말다2’가 동시에 쓰 다. 복

 횟 를 이면 ‘말다’가 등장  시는  25편이 다.10) 편 ‘말다2’  ‘ 말

이 는 행동이 내 실 다’   지  경우에는 부 어 상에  외

다. “다 함께 고 마는 것이”(｢ 이야 장 고나｣)에  “마는”  를 

부 는 미가 니라 를 료 는 미  쓰인다. 실행  단이 니라 

실행  료를 는 이 ‘말다2’   번째   시에   8편에 걸쳐 

9번 등장 다.11)

‘말다’ 계열  부 어가 지 거나 지를 요청 는 상들 면면  살펴보면 

 가지 부분이 에 다. 첫째는 “이것이 편지를 쓰다 만 내 이 ―  막히는

구 ”(｢美濃印札紙｣)나 “시를 쓰다 말고 를 풀다 말고”(｢ 자가 많  걸린다｣)

에  인   있듯이 ‘ 쓰 ’  해 이다. ‘말다’를 쓰  단에 

며  쓰는 자  자 식  시키고 있다. 째는 습이나 규범  

이나   경우이다. ‘말다’ 계열  부 어는 이 부분과 해  가

장 많이 등장 다. 규범  지  에는 망감이, 규범  어겼  에는 자 심

이 보인다. 주  ‘ 웃거나 욕 지 말라’  같  요청  식  면  나타나는

데, 가  쓰 도  있는 “나  노래가 거 럽게 는 것  욕 지 마라!”

(｢조국에 돌 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｣)  구  ‘거  노래’  불  인

라는 미를 지닌다. 편 “ 에 지지  /생 이 겁 다고 경멸 지 

말 라”(｢ 어진 지평 ｣)는  규범  지키는 삶에  망감이 어 있

10) ｢ 법  명｣  경우 ‘말다1’에 해당 는 구  “불법  해도  말  / 명 ―”이며,

‘말다2’에 해당 는 구  “그보다도 자가  마른 들 /  이상 속이지 말 라”이다.

11)  시에  행  료를 는 ‘말다2’가 쓰인 용 는 다 과 같다. “ 지도 다 함께 

고 마는 것이/   는 것이/나  인내이니 ”(｢ 이야 장 고나!｣), “그래  나는 

그 사진  10  만에 곰곰이 正視 면 /이내 거북해    뛰쳐나 고 말 다”(｢ 이야 

장 고나!｣), “우리는 지  동양  諷刺를 그  機體 에  느끼고야 만다”(｢헬리 ｣), “지독

게 속이면 내가 곧 속고 만다”(｢性｣), “나는 자 를  포 용소에  것이고/자 를 

 여 有刺鐵網  탈출 는 어리  동 이 고 말 다”(｢조국에 돌 신 傷病捕虜 동

지들에게｣), “그러나 나는 그것  시골이라고 게 생각 고 쓰고 간 것인데 결국  잃어버

리고 말 다”(｢시골 ｣), “큰 름드리나 에 힌 이처럼 는 가  신 사를 매일 

침 게시  에  보는 버릇이 도 모르게 어느덧 생 고 말 다”(｢ 자  열｣), “나는 

그 노래도 그 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 다”(｢그  생각 며｣), “聖俗이 같다는 원

효 사가/ 에 에 들어 고 말 다”(｢원효 사―  보면 ｣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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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라   있다. 불 에  자 심이 가장 잘 나타난 시는 ‘말다’가 6번 

등장 는 ｢이 국 사｣이다. 이  규범  는 행 는 그가 견  국

사를 는 태도이다. 국 사는 당시에 구  견  미개 고 낙후  것

 여겨 다. 이를 다는 것  곧 습  인식  부 다는  지닌

다.12) 째는 ‘소리’  해 이다. ‘없다’ 계열  부 어에 도 ‘소리’가 상인 

경우가 많 다. 침 과 고요를 시 는  태도를 이 ‘말다’ 계열에 도 다

시  번 인   있다. 이들  ‘소리 내지 말라’ 내지는 ‘말 지 말라’  같  

구  식  면에 나타난다. “  날개 소리를 남 지 말고”(｢도취  ｣),

“이 이 열리거든  소리도 지 말 라”(｢잔인  ｣), “벌벌 떨고 있는/나

 귀에다  엷  울 소리를 남 지 말 라”(｢도취  ｣) “ 운 사가 

나거든 입  다 어라 가/보 는가 엇  보 는가 일  말 지 말 라/그것

이 우리  증명이다”(｢ 사  리 이｣) 등  고요  침 이 고 있는 ‘말

다’ 계열  부 어  인 들이다.

타도  마 에 지 말라/강  에 떨어진 불 처럼/  업  라

지 말라/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/ 는 조 도 당황 지 말라/ 에  

깨어난 거운 몸이여/  이여// 없이 풀어지는 곤  마 에도/ 는 결

 지 말라/  꿈이 달  행  슷  회  라도/개가 울고 종

이 들리고/ 소리가 과연 슬 다 라도/ 는 결  지 말라/ 지 

말라 나  이여/  인생이여//재 과 불행과 격  청춘과 천만 인  생

과/그러  모든 것이 보이는 /  지  속  벌 같이/ 고 

가난  마  지 말라/ 타도  마 에 지 말라/ 여/나  귀여운 

들이여/  나  靈感이여

― ｢ ｣(1957 )

 시에  ‘말다’ 계열  부 어가 가장 많이 등장 는 시는 1957  작 

12) ｢이 국 사｣에   논 에 해당 는 구  다 과 같다. “  출 사  일  는 

식  웃지 마라/지극히 시시  이 견  웃지 마라/ 소 충만  이 국 사를 웃지 

마라/ 들  고요   웃지 마라/ 들  운 탕  웃지 마라/이 운 낭  들들

 웃지 마라”(｢이 국 사｣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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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 ｣이다. 여 에  ‘말다’는 “말라”라는 명  식  여  번 나타나는데,

각 연  부 진  어  등장 며 리듬  는 편, 각각 ‘ 다’

뒤에 여  번, ‘ 라다’ ‘당황 다’ 뒤에  번  나 며 그러지 말라는 경고  

시지를 담고 있다. 남이 니라 자신에게 는 이 지  명  다짐  시이

도 다. 그가 다짐 는 것  부른 욕망  산이다. “  업 ”  라지 말

라는 직 인 이 니 라도, 고 라는 행  원인  강  욕망에 있

며, 당황 는 마  원인도 강  욕망  좌 에  롯  것이  이다.

그러나 여 에 도  시 지 는다. ‘-말라’ 뒤에는 ‘- 라’라는 식  

가 없다. 그 신 그는 곧  감탄  를 행 다. 각 연  마지막  

“ 에  깨어난 거운 몸이여/  이여”(1연), “나  이여/  인생이여”(2

연), “ 여/나  귀여운 들이여/  나  靈感이여” 등  명사  어미  시

어 있다. 3연  “ ”  같  말이  미  읽히 는 다. 지만 그는 

이것  ‘ 라’라는 명  용언이 닌 ‘ 여’라는 명사  시

다. 부    가 짝  이루는 것  면 , 부  상태를 지속

는  특  부 어  능이 여 에  다시  번 인 고 있는 것이다.

시어
도 /

편
출

8 못 다 32/23

｢거  뿌리｣(2), ｢거짓말  여운 속에 ｣(1), ｢구슬  체｣(1), ｢국립

도 ｣(1), ｢나  ｣(1), ｢ 이  탄｣(1), ｢ 이  ｣(1), ｢달나라

 장난｣(1), ｢돈｣(1), ｢말(1958)｣(1), ｢말복｣(2), ｢付託｣(2), ｢ 난 ｣(1),

｢어느 날 고궁  나 면 ｣(4), ｢우  그놈  사진  떼어  개  

자｣(1), ｢이[虱]｣(2), ｢이  취소｣(1), ｢자｣(1), ｢조국에 돌 신 傷病

捕虜 동지들에게｣(2), ｢토끼｣(1), ｢ 자마 람 ｣(1), ｢풀  상｣(2),

｢헬리 ｣(1)

계 ‘못 다’ 38/23

‘못 다’ 계열  부 어는  시 23편에 32번 등장 다. ‘못 다’는  

미달이라는 첫 번째 과 행  단이라는  번째  가지고 있다.  번째 

경우 자 인 지보다는 외부 상황  개입에  행  단  다.  

자신  능  부족이 ‘못 다’  원인이   있다. 지만 이  능  자

 갖춘 것이 니라 에  주어진 것  다. 지가 개입  ‘  다’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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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말다’  견주었   ‘못 다’가 지닌 동  도드라진다.  인했듯이 

 시에는 지가 개입  부 어 도 가 그 지  경우보다 월등히 많

다. 이 에   부  그 자신이 극  개진해  얻  결과라고 

  있  것이다.

‘못 다’ 계열  부 어가 상 는 들, 부 는 상들도 ‘말다’ 계열  

부 어처럼 개 규범이나 습  이탈 는  어 있다. 가  “외출  

못 고 자  토를 지킨다”(｢ 난 ｣)  같  경우 ‘못 다’  상인 “외출”  

“ 토를 지”키는 것과 어 과 자  미를 지닌다.  “타 같이 습

같이/그 그  쉬쉬 면 / 말도 다 못 고”(｢우  그놈  사진  떼어  

개  자｣)  “ 말”  “타 ”이나 “습 ”과 어 과 불  미를 지

닌다. 그런데 명  식  타인  행동  종용 는 ‘말다’  경우는 규범  

 규범  이탈 양 면  가며 자 움과 움  드러냈  면, ‘못 다’

는 주  규범  는 쪽에  움  나타내고 있다.

이 ‘못 다’가 지닌 단  미는 자신  행 나 능 , 는 자신과 동일시  

상  행 나 능 과 다. 즉  시에는 규범  굴  내에 있 면  

그곳  벗어나지 못 는 슬 이 이 부 어  곧잘 다는 것이다. “나는 번

도 버지 / 염  는 보지/못 다”(｢이[虱]｣)  버지가 상 는 규  

계를 면  지 못   생 는 슬 이 이  같다. 그것  곧 규범과 

습  이탈 지 못 는 자신에  노여움  이어진다. “나  <말>  지 못

는 나를 미워 다”(｢말｣)는 이 노여움  직   이다.

그가 규 과 습 속에 있 면  특히 답답 게 느  경우는 말 (시쓰 )

 었  이다.  에 도 그 고, “  나 못 니/이 게 돼 야 

그만이지/어떻게든지 체면  볼 궁리 좀 해야지”(｢ 자마 람 ｣), “지  

불란  소  읽 면  직도 말 지/못   가지 말―  견  우리말이/

생각이  난다”(｢거짓말  여운 속에 ｣), “간신히 떠듬는 목소리 에는 못해 

 이다”(｢헬리 ｣) 등도 말과  ‘못 다’ 계열  들이다.

 나는 조그마  일에만 분개 는가… 번 당당 게/붙잡 간 소 가를 

해 /언  자 를 요구 고 월남 병에 는/자 를 이행 지 못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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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20원  러  번   번 / 는 야경꾼들만 증 고 있는가…

래도 나는  있다  에는  있지/ 고 만해도 조 쯤  

 있다/그리고 조 쯤 에  있는 것이 조 쯤/ 겁  것이라고 고 있

다!//그러니  이 게 졸 게 항 다/이 쟁이에게/ 주인에게는 못 고

이 쟁이에게/구청 직원에게는 못 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고/야경꾼에게 

20원 에 10원 에 1원 에/우습지 냐 1원 에/모래야 나는 

얼마큼 작 냐/ 람  지야 풀  나는 얼마큼 작 냐/ 말 얼마큼 작 냐…

― ｢어느 날 고궁  나 면 ｣(1965 ) 부분

 시에  ‘못 다’가  편에 복  는 다른 계열  부 어보다 그

리 높지 다. 가장 많이 복  는 인용시 1965 작 ｢어느 날 고궁  나 면

｣  4회 도이다. 이 시에  ‘못 다’는 연결어미  용 태 “못 고”  

복 는데,  번  외 고는 일 마지막 연 6연에 집  나타난다. 시에

는 “조그마  일에만 분개” 는 자  감 이 주  조를 이루고 있다. 그가 생

각 는 ‘큰 일’  “언  자 를 요구 고/월남 병에 는” 것들이다. 그는 

스스  “자 를 이행” 는 것과 같  이 ‘큰 일’  해내지 “못 고” 있다고 여

다. 그는 껏해야 야경꾼이 내는 소 , 싼 탕 가격 등에 분개 고 항  

뿐이다. “못 고”   ‘작  일’  범주 에  그는 워 다. 이 역  

“못 고”  복  통해  좁 진다. 언  자  탕 값이 상징 는 큰 

일과 작  일  역  보편 인 것이다. 지만 그는 작  일  역  

욱 작게 여 자신  역  특  것  만든다. “이 쟁이” “ 주인”

“구청 직원” “동회 직원” 등 일상생 에  자신에게 향  행사 는, 그 조그

마  권  고 있는 이들  ‘ 항 지 못 는’ 역에 며, 그 편에 

있는 자신  욱 졸 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. 항  식만 남고 항  상

 거  없는 자신  처지를 그는 “조 쯤   있다”고 했다. 이 

 어도 재  자신  욱 게 는 역  다. “나는 얼마큼 작

냐/ 말 얼마큼 작 냐”  마 리는 그  같  자신  처지에  움이 

 이다. 이 움  여느 부 어보다 ‘못 다’ 계열  부 어에  명히 드러

난다. 그는 항과 불 과  늘 생각 지만, 그 다고 웅이나 명가라고 

는 힘들다.  작지만, 이 ‘못 다’ 계열  부 어는 그  직  소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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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.

이상  ‘말다’/‘못 다’ 계열  부 어를 살펴보 다. 여 에 해당 는 개별 

부 어는  시  부 어에  각각 7  8  11 를 지 다. ‘말다’  

‘못 다’ 계열  부 어는  미달이나 행  단이라는 속  지닌다. 이 미

달과 단  경에는 ‘말다’  경우 자  지가 개입 어 있 나, ‘못 다’  

경우 자신  지 이외  다른 이 감지 다.  시에  ‘말다’ 계열  

부 어는 규범이나 습  거나 는 과 에  많이 등장했다. 규범  

지  에는 망감이, 규범  어겼  에는 자 심이 보 다. ‘못 다’ 계열  

부 어  경우  주  규범  는 쪽에 있 면  그 에 있는 

움  나타내고 있었다. 그는 항과 불 과  늘 생각 고 말 고 했다.

지만 그것  소시민  불 과 이었다. ‘못 다’ 계열  부 어는 이 

 보여 다. ‘말다’ 계열  부 어가 지닌 특  ｢ ｣이, ‘못 다’ 계열  부

어가 지닌 특  ｢어느 날 고궁  나 면 ｣가 구체  보여 주었다.

Ⅵ. 결론

지 지  시에 나타난 부 어   나 고 특  도출해 보 다.

 시 176편에 담겨 있는 모든 시어에  40개  부 어를 추출했 며, 이 

  시에  10회 이상 출  부 어를 크게  가지 계열  나 어 분

했다. 그 결과  시  부 어는 ‘ 니’ 계열  부 어, ‘없다’ 계열  부 어,

‘말다’/‘못 다’ 계열  부 어  나 었다. 이들   단  부 과 부

재  인식과 행  단  다.

‘ 니’ 계열  부 어는 부   본 인 요소이자  시에 가장 많

이 등장 는 부 어이다. 여 에   이미  것  부  새 운 

 시 지 다. 지속 는 부  상태는 자 움이며 부  근거는 

이라는 것  그는 시에  말 다. ‘없다’ 계열  부 어는 상  부재를 

면   시에  번째  많이 등장 는 부 어이다.  ‘없다’ 계열  

부 어가 나타난 시에  다양  상  부재를 시 에 라 그 냈다. 그는 부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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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  타개  해 가 니가 그 상태가 지 고 있다는 것   

해  이 ‘없다’ 계열  부 어를 썼다.

‘말다’/‘못 다’ 계열  부 어는  미달이나 행  단  면   

시에  번째  많이 등장 는 부 어이다. 자  지가 개입 어 있는지 없는

지  여부에 라 ‘말다’  ‘못 다’ 계열  부 어  나 었다. 이들  규범이나 

습  거나 는 과 에  많이 등장했는데, 규범  지  에는 

망감이, 규범  어겼  에는 자 심이 시에 나타났다. 습  타개 지 못 는 

쪽에  움이 주  보인 ‘못 다’ 계열  부 어  경우, 규범  쪽에  생

는 소시민  모습과, 불 과 에  그  욕망  보여주었다.

어떤 부 어를 취 라도  시에 나타난 부 어는  시  해

가 니라 부  상태를 지 고자 쓰인다는 공통 이 있다. 이는  미

 부 과도 상통 는 특 이다. 습과 규범  쪽에  드러내는 불 과 

 욕망 ,  실 라도 그것이 인  직  운명임   시  부

어는 보여주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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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문 요 약

이 연구는  시에 나타난 시어를 상  부 어를 고 계량

여 그 특  도출 다.  모든 시어  40개  부 어를 

 뒤, 10회 이상 출  부 어를 크게  가지 계열  나 었다. 이들  단

 거 이나 부재  인식이나 행  단  면  각 역에  

 욕망   단면  보여주었다. 그러나 어떤 부 어를 취 라도  

시에 나타난 부 어는  시  해 가 니라 부  상태를 지

고자 쓰인다는 공통 이 있다. 지속 는 부  상태는 자 움이며 부

 근거는 이라는 것  그는 시에  말 다.


